
 
 
 
 
 
 
 
 
 
 
 
 
 
 
 
 
 
 
 
 
 
 
 
 
 
 
 
 
 
 
 
 
 
 
 
 
 
 
 
 

주제 전통 문양과 우리 문화 이해하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5~6 학년 

관련 주제어 전통 문양, 문화, 박물관 

교육 과정 연계 국어 

[ 6국02-01] 읽기는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6국02-02] 글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다. 

 

미술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6미02-05] 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징과 과정을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성 창원 하북초등학교 조소영 선생님 

 

쉿!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 
 

박물관이야기 지음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박물관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유물에는 문양(무늬)이 들어 있다. 이런 문양들은 단순히 외양을 꾸미기 위한 요소가 

아니라 조상들이 유물 속에 담은 또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물 속에 전통문양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읽을 수 있

다면 우리는 박물관의 모든 유물들이 건네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의 전통문양에는 옛사람들의 

소망이 그대로 담겨있어 ‘전통문양’을 보기만 해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에 ‘전통문양’은 

우리 문화를 해석하는 암호이기도 하다. 그 암호를 알면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유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아래 이 책은 기획되었다. 

전통문양의 암호를 풀기 위해 전통문양이 가장 잘 드러난 민화(조선민화박물관), 자수(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정영

양자수박물관), 도자기(경기도자박물관) 분야의 박물관을 골라 ‘전통문양’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유물과 호흡할 수 있

도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끌고 있다. 이처럼 주제를 잡고, 주제와 연관된 박물관을 찾아가는 박물관 관람법은 

글로연박물관시리즈의 색다른 시각이기도 하다.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박물관을 찾아가는 ‘주제로 박물 보기’

는 요즘 중요시 되는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 박물관을 소개할 때마다 딱 맞는 빛깔의 옛이야

기를 들려주어 아이들의 시선이 흥미롭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박물관별 현장활동지를 수록하여 읽은 내

용을 바로 확인할 수도, 박물관에 가서 관람을 마치고 알게 된 것을 신나게 풀어낼 수도 있게 했다. 

이 책을 읽고 직접 박물관에 찾아간다면, 엄마는 기다리고 아이들은 박물관에서 수업을 받는 현장학습 사교육 이상

의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한다. 엄마 아빠와 함께 주제를 찾아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친절한 박물관 현장학습의 길잡

이로서 손색이 없는 책이다. 

 

 

■ 학습 목표 

·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전통문양의 의미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 
· 전통문양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전통문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문화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루어 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다. 또한 한 사회의 생활양식과 관습, 규범, 가치, 전통을 

포함한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인식하고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다. 

<박물관 시리즈>로 엮어진『쉿!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 있어요』에서는 전통문양을 주제로 우리 문화를 살펴본다. 

전통문양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고, 박물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문양을 민화, 자수, 도자기로 분류하여 알려준다.  

책을 읽으며 전통문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조상들의 삶과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마음이 아이들에게 와 닿기를 

바란다. 더불어 자신의 삶이 역사 속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우리 문화를 이어나가는 주체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책, 학습장 또는 메모지, (선택활동) 색연필, 사인펜, 바느질 도구, 찰흙 수업 준비물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책과 만나기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책 내용과 제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책 내용 파악하기 

- 내용 확인하기 

-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요약하기) 

- 함께 이야기 나누기 

3차시 

읽은 후 

 

나만의 문양 만들기 (선택활동) 

-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을 담은 문양 꾸미기) 

- 실과 바늘의 마술쇼 (생활용품에 자수 놓기) 

-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든 그릇에 이름 붙이기) 

2차시 

 

 

 

 

 

 

1. 책과 만나기 

◾ 표지 살펴보며 생각 나누기 

- (책 제목을 가리고 표지를 보여준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바탕이 빨간색이에요.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꽃이 보여요. 

사슴과 새 같은 동물이 있어요. 

◾ 책 내용과 제목 예상하기 

- 표지에 나온 그림들을 살펴보며 읽을 책의 내용을 예상해봅시다. 

예: 호랑이가 나오는 옛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책 일 것 같아요. 

전통문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읽기 전 



- 선생님이 보여주는 두 가지 암호를 보고 책 제목을 찾아봅시다. 

암호1)  

호 숨 에 관 있 암 박 요 어 물 쉿 가 어 ! 

 

암호2) 

ㅅ ㅜ ㅣ ! ㅂ ㅏ ㄱ ㅁ ㄱ ㅗ ㅏ ㄴ ㅇ ㅔ ㅇ ㅏㅁ ㅎ ㅗ ㄱ ㅏ ㅅ ㅜ ㅁ ㅇ ㅓ ㅇ ㅣ ㅆ ㅇ ㅓ ㅇ ㅛ 

 

예: 쉿! 박물관에 암호가 숨어있어요. 

- 박물관에 어떤 암호가 숨어 있는지 책을 읽으며 함께 찾아봅시다. 

 

 

 

 

 

 

1. 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언어, 문양’(8~9쪽)을 읽고 내용 확인하기 

- 문양을 쉬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나요? 

예: 무늬라고 해요. 

-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물방울 무늬, 꽃 무늬, 하트 무늬, 체크 무늬 등 

- 우리 주변에서 무늬가 사용된 곳을 찾아봅시다. 

예: 옷, 양말, 가방, 학용품, 이불 등 

- 사람들은 언제부터 무늬를 사용했나요? 

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썼던 빗살무늬 토기에도 무늬가 있다고 했어요. 

- 사람들은 왜 무늬를 사용했을까요? 

예: 멋지게 보이려고요. 

의미를 담아서 뜻을 전하려고요. 

- 전통문양은 무엇인가요? 

예: 지역, 나라마다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무늬요. 

- 전통문양은 주로 어디에 쓰였나요? 

예: 옷, 장신구, 신말, 모자, 그릇, 도자기, 그림, 가구, 건물, 계단, 대문 등 

- 무늬에는 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예: 오복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복을 담고 있어요. 

오래오래 부자로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요.(수복강녕) 

인격을 갖추는 것이요.(유호덕) 

하늘이 내려준 날까지 사는 것이요.(고천명) 

◾ 전통문양의 의미 알기 

- ‘전통문양 소개마당’(10~21쪽)을 읽고, 짝과 함께 다섯 고개 놀이를 해봅시다. 

읽는 중 



<다섯 고개 놀이>  

1. ‘가위바위보’로 문제를 내는 사람과 문제를 맞히는 사람 정하기 

2. 문제를 맞히는 사람은 전통문양에 대한 다섯 가지 질문을 하고,  

    문제를 내는 사람이 질문에 알맞은 답을 알려준다. 

3. 다섯 가지 힌트만 듣고 문제의 답을 알아맞혀야 한다. 

 

예) 1. 동물인가요? 식물인가요?   

      - 동물입니다. 

2. 걸어 다니나요? 날 수 있나요?  

       -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로 살아있나요? 상상의 동물인가요? 

- 상상의 동물입니다. 

4.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나요? 

- 아니요. 

5. 궁궐에서 많이 쓰는 무늬인가요? 

        - 예. 

(정답) 봉황 

 

◾ ‘민화, 그림으로 꾸는 꿈’(22~55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민화? 24~27 쪽  

대문은 우리가 지킨다 32~39  

사랑방에서 피어나는 

출세의 꿈 
40~47  

행복을 꿈꾸는 안방 48~50  

잔치 잔치 열렸네 51~52  

조상과 신을 모시다 53~55  

 

◾ ‘자수, 실과 바늘의 마술’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자수란 무엇인가요? 

예: 옷감이나 헝겊에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그림, 글자 등의 무늬를 넣는 것이에요.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장식을 하던 기법이에요. 

높은 신분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데에도 이용되었어요. 

- 전통자수에 쓰인 문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구름, 해, 물결, 꽃, 나무, 글자 등 

-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에서 자수를 찾을 수 있나요? 

예: 모자나 티셔츠에 자수가 있어요. 

청바지에 자수가 있어요. 

한복에 자수가 있어요. 

- ‘규중칠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자들이 자수를 놓았어요. ‘규중’은 여자

가 지내는 공간인 안방을 뜻하고, ‘칠우’는 바느질을 할 때 필요한 도구 일곱 가지를 친구로 표현한 말이에요. 

- 72~75쪽 ‘규중칠우 이야기’를 읽고, ‘칠우’에 해당하는 도구와 쓰임새를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 ‘자수, 실과 바늘의 마술’ (76~97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돌 복 76~77  

아이 옷 78~79  

혼례복 80~81  

장신구 82~83  

관복 84~85  

병풍 87  

보자기 88  

용포 90~91  

흉배 92~93  

혼례복 94~96  



◾ ‘도자기, 가장 오래된 발명품’(104~105쪽) 읽고 이야기 나누기 

- 도자기란 무엇인가요? 

예: 도기(질그릇)와 자기(사기그릇)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흙으로 빚은 뒤에 뜨거운 불에 굽는 그릇이에요. 

- 여러분은 도자기를 본 적이 있나요? 

예: 박물관에서 도자를 본 적이 있어요.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자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봅시다. 

예: 그릇, 뚝배기, 꽃병, 옹기, 컵, 화분 등 

   

- 도자기는 이런 생활용품 외에도 어떤 곳에 사용된다고 했나요? 

예: 반도체기계, 첨단의료기기, 우주선까지도 사용된다고 했어요. 

◾ ‘도자기, 가장 오래된 발명품’ (108~141쪽) 읽고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 

주제 쪽수 알게 된 내용 

도자기의 탄생 108~109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 110~111  

도자기를 만드는 흙 112  

도자기 구분 112~113  

도자기 이름 113~114  

도자기 만드는 과정 115~123  

고려청자 126~130  

분청사기 131~133  

백자 135~141  

 



 

 

1. 나만의 문양 만들기 (선택활동) 

◾ 소원아 이루어져라! (소원을 담은 문양 꾸미기) 

- 책 속에서 전통문양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

을 문양에 담아 그린다고 했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예: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서 나만의 문양을 꾸며봅시다. 

- 완성한 문양을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봅시다. 

   
 

◾ 실과 바늘의 마술쇼 (생활용품에 자수 놓기) 

- 자수는 바늘 한 땀 한 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책 속에서 나온 수놓는 과정과 자수 기법을 참

고로 하여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자수를 놓아 꾸며봅시다. 

- 어떤 생활용품에 자수를 놓을 수 있을까요? 

예: 티셔츠, 손수건, 머리 핀 등 

- 자수를 놓은 생활용품의 용도에 어울리는 자수 무늬를 생각해봅시다. 

예: 엄마가 쓰실 손수건에는 꽃무늬 자수를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할머니가 입으시는 옷에 장수를 의미하는 무늬를 넣은 자수를 놓아 드릴 거 에요. 

- 자수를 놓기 전에 바느질 도구와 바느질의 종류 및 전통자수 기법을 살펴보고, 기초 바느질과 자수를 연습해봅

시다. 

 
 

<바느질 도구 소개>            <기초바느질 종류>           <전통자수기법> 

오누의 소소한 바느질공방              퀼트가든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 내가 놓은 자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예: 오래된 리본에 자수를 놓아서 머리끈을 만들었어요. 

자투리 천 조각에 자수를 놓아서 브로치를 만들었어요. 

  

읽은 후 



◾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만든 도기에 이름 붙이기) 

- 찰흙 놀이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찰흙으로 명절 음식 만들기를 해봤어요. 

여름방학 숙제로 찰흙으로 동물 만들기를 해봤어요. 

박물관에서 도예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 흙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양, 넣고 싶은 무늬를 직접 정해서 작품을 만들어봅시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작품의 모양을 구상하고 무늬에 따라 이름을 붙여봅시다. 

예: 저는 하얀 항아리 모양의 그릇에 푸른색 용 그림을 그려서 ‘백자청화용문항아리’라고 할 거에요. 

저는 전통문양을 넣어서 국그릇을 만들고 ‘전통문양문대발’이라고 할 거에요. 

저는 아무 무늬 없는 접시를 만들고 ‘백자대접’이라고 할 거에요. 

   
 

- 여러분이 만든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봅시다. 

예: 제가 만든 접시는 ‘백자매화문대접’이에요. 

제가 만든 것은 ‘새 모양 토우’에요, 

저는 문양 틀을 찍어서 ‘압출양각접시’를 만들었어요. 

   

 


